	[image: image1.png]sotea MY CAR ®ksoad)]






	KBO보도자료 Ｉ www.koreabaseball.com Ｉ www.facebook.com/kbo1982 Ｉ T.3460-4600 Ｉ F.3460-4638



KBO 기술위원장에 김시진 전 감독 선임
2018. 12. 30. (일)

KBO(총재 정운찬)는 30일(일) 신임 기술위원장으로 김시진(60) 전 롯데 감독을 선임했다. 김시진 신임 기술 위원장은 올 시즌 KBO 리그 경기운영위원장을 맡아왔다.
김시진 기술위원장은 대구상고와 한양대를 거친 한국 야구를 대표하는 투수 출신이다. 1983년 삼성에서 프로 데뷔 후 KBO 리그 최초로 100승을 돌파했으며 통산 124승(평균자책점 3.12)을 기록하고 롯데 자이언츠에서 은퇴했다. 이후 태평양 돌핀스 투수 코치 등을 거쳐 현대 유니콘스, 히어로즈, 롯데 자이언츠 감독을 역임했다.
신임 기술위원장으로 선임된 배경에는 전력분석 측면에서 국가대표를 치밀하게 지원해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데 기여한 점과 신중한 소통 능력, 야구계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경륜 등이 작용했다.
김시진 기술위원장은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 코치로 참가해 금메달, 2015 프리미어12, 2017 WBC 전력분석 팀장으로 국가대표의 경기력 향상에 기여했다.
KBO는 신임 기술위원장 선임에 앞서 경험과 실력이 필요하다는 대 전제 하에 여러가지 조건 등을 설정하고 후보군을 선정한 후 30일 최종 발표에 이르게 됐다.
김시진 신임 기술위원장은 빠른 시일 내 기술위원회 구성을 마칠 예정이다. 기술위원회는 김시진 기술위원장 포함 7명으로 구성되며 비 경기인 출신으로 야구에 깊은 관심과 이해도를 가진 위원이 한 명 포함된다. 아울러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 회장 김응용)의 참여도 요청해 KBO-KBSA가 오는 11월 열리는 ‘프리미어 12’ 대회와 도쿄 올림픽까지 힘을 모아 한국야구가 국제대회에서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김시진 기술위원장은 “어려운 시기에 중요한 일을 맡게 돼 부담감이 크다. 그러나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부족하지만 한국야구 발전에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다는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열심히 해보겠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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